
LG화학 청주공장 폭발 관계자 입건
청주흥덕경찰, 생산팀장 포함 2명 입건 … 가스 배출시설 관리 소홀로

경찰이 6월5일 발생한 LG화학(대표 박진수) 청주공장 폭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생산팀장 등 2명을 불구속

입건했다.

총북 청주시 흥덕경찰서는 LG화학 청주공장 생산팀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포함해 공장 내 폭

발위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7월1일 밝혔다.

경찰에 따르면, 2명은 광학필름 제조 때 발생하는 가스 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6월5일 오후 LG화학 청주 광학필름 공장에서는 일부 설비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장 유리창 일부가

깨지고, 직원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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